
붙임 2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사목적 지침

엄옥순(라파엘라)에 대한 파문 제재 교령을 발표하면서 이와 유사한 신앙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목적 지침을 마련했으니 사목자와 신자들은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본당 주임신부가 허락하지 않은 사적(개인적)인 ‘기도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에 관련된 신자들의 모든 모임은 본당 주임신부에게 알려야 
하며,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2. ‘가계치유’(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되어 이를 용서받기 위해 바치는 기도와 
예물)와 ‘속죄기도’(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평신도의 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도)는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며, 따라서 잘못된 신심 행위
입니다. 사목자는 교회가 이를 금하고 있음을 신자들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3. 신앙일탈 행위의 배후에는 항상 금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
지는 신자들만의 사적인 모임이나 기도(속죄, 가계치유, 안수, 구마 등)를 빌미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예물(금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형식이라 해도 금전을 주
는 일도, 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4. 교회 안에서 신앙과 전례 및 교리를 왜곡하거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기도 및 은사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
로 혹은 은밀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이비적인 행태이며, 이단적인 행위입니
다. 이러한 신앙일탈 행위 일체를 금합니다.

5. 교회 안에서 위와 같은 신앙 행위가 있거나,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 즉시 본당 주
임신부나 교구(사목국)에 알리어 신앙의 일탈 행위와 잘못된 신심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6.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일탈 행위를 한 엄옥순(라파엘라)와 관련된 모든 
신자들은 그 기도모임과 신앙 행위들을 즉각 중지하고, 이제 각자의 본당과 가정에서 
올바른 가톨릭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새롭게 생활하도록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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